
1. 서 론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 성장은 직업 환경 변화와 

학생들의 학과 선호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전국 

대학에 많은 실용학과가 신설되었다. 특히, K뷰티 한류 

문화의 경제적 성장으로 대학 내에 뷰티 관련학과의 신

설이 증가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많은 K뷰티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다. 이승주(2009년)의 수도권 입학 지원률, 

재학률, 취업률 상위 100개 학과를 분석한(2006∼

2008년 3개년 평균) 선행 연구[1]에서 미용 예술과는 

재학률 98.66, 입학 지원률 13.2, 취업률 88.43 등으로 

높게 나타났고, 취업률이 97.67로 가장 높은 헤어디자

뷰티계열 대학생의 재학 중 일 경험과 전공 만족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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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의 경우 입학 지원률 9.5, 재학률 94.87로 나타났

다고 하였다. 그러나, 인구 감소, 직업 환경 변화를 뒷

받침하지 못하는 현실로 전공 일치 취업에 문제점이 발

생하고 있다. 또한, 뷰티 계열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는 

타 학과에 비해 낮고 전공 실기, 이론 교육 이수 후 졸

업하고 취업해도 산업 현장에 바로 일하는 것에 무리가 

따라 타 교육기관이나 산업 현장에서 일정 부분 실습 

재교육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2]. 우리나라 

대학 교육은 최고의 양적 수준을 내세우나 질적 수준에

서 산업 현장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교육적 한계로 

인해 취업의 어려움과 잦은 이직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뷰티 전공 학생들은 졸업 후 전문가가 되

기 위해 긴 숙련 기간과 저임금, 장시간 근무 등의 열악

한 직업 환경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하는 이중 고충을 가

지고 있다[3]. 이러한 현실은 졸업 후 전공 일치 취업 

연계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청년 실업 문제 해결 및 전

공 일치 취업 연계를 위한 대학 교육 변화, 학생들의 일 

경험에 대한 인식 변화는 21세기 지식 글로벌 사회에

서 대학과 산업체를 상생 발전시키고 국가 경제를 견인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4]. 특히, 뷰티 관련학과와 같

은 기술 전공은 타 전공과 달리 현장 기술 업무가 주이

기에 재학 중 현장실습 등 일 경험이 아주 중요하다 

[5]. 재학 중 다양한 형태의 일 경험은 전공 일치 취업

과 일자리 업무 만족, 이직률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는 점에서 중요하기에 통계적 타당성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뷰티 계열 졸업생의 재학 중 일 경험이 첫 

일자리 전공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여부 및 

요인을 분석하고, 대학의 전공 일치 취업 확대 방안으

로 학생들의 재학 중 일 경험 학습 제도 활성화 및 교육 

정책 지원 제도 마련의 기초가 되고자 연구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뷰티학과

1990년대 중반 국내 대학 내에 미용 또는 뷰티 학과

가 신설되며 전공으로 인정받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헤어, 

피부, 메이크업, 네일 각 분야로 전공 분리되어 더욱 전문

적으로 세분화하여 교육하고 있다[6]. 2017년 전국 대학 

기준, 화장품 및 뷰티 관련학과는 전문대 80개, 대학 51

개, 대학원 47개이다. 4년제 대학교는 2012년 33개교 

37개 학과에서, 2017년에도 51개 학과로 증가하였고 전

문대는 2013년 기준 120개 학과에서 2017년 80개 학과

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7]. 헤어 자격증 취득

으로 뷰티 모든 분야에 인정받았던 미용 국가 자격증은 

현재 각 분야별로 분리되어 운영되면서 대학에서 전공하

지 않더라도 미용 학원과 같은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 

후 자격증을 취득하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2.2 전공 만족도

전공은 어느 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전공 만족도는 이러한 자신의 

전공에 대한 만족을 느끼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이미선(2019)은 전공 만족도를 자신의 전공학과 

교육에 대해 스스로 지각하는 주관적인 생각과 태도, 

느낌의 포괄적 개념[8]이라 하였고, 정보연(2010)은 

전공에 대한 이해와 적성, 흥미를 고려한 바람직한 

전공 선택이 전공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고[9], 어윤경(2010)은 학과 전공과 직무 

상관성에 있어서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다 하였다[10]. 또한, 김민하(2015)는 현재 

자신의 전공이 직업 또는 취업 분야에 대한 기준에 

일치할 때 전공 만족도와 학업에 대한 성취도가 

높고[11], 문영만(2017)은 임금과 고용 형태 등과 같은 

객관적 근로 조건뿐 아니라 직장 만족도와 직무-전공 

일치도와의 연관성이 이직을 낮춘다[12]고 하였다. 

미용 전공 대학생의 적성, 경험, 성격, 흥미를 고려한 

전공 선택이 진로 결정 및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낮추는 역할을 하였다[13]. 전공 만족도는 취업 준비 

행동에 효과적인 역할을 유도하여 취업 연계를 

상승시키고,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 영향요인이라 

할 수 있다[14].

2.3 재학 중 일 경험

재학 중 일 경험은 실무와 문제 해결 능력 등 개인의 

역량에 도움을 주고 취업 정보와 인맥을 넓혀주어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15] 취업의 질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16]. 예체능계열 

졸업자의 경우, 일자리 탐색 등 전반적인 취업 준비 

행동이 일반 타 전공자들에 비하여 낮다[17]. 일 경험에 

의한 동종 업계로의 직업이동은 임금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타 업종으로의 직업이동은 임금감소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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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영향 미친다[18]. 김춘식(2019)은 취업 연계를 

위한 학생들의 일 경험 형태로 아르바이트, 인턴, 

직장체험 현장실습, 산학협력 현장실습 (Co-op) 등이 

있으며 직업 탐색에 있어서 중요한 행동이고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과정[19]이라 하였다. 아르바이트는 학생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학업 이외에 경제행위로 부업 하는 

것으로, 단기 또는 임시 형태로 고용되어 일한다. 

간호대학생의 경우, 의사소통 능력, 자기 효능감, 

사회적 기술의 정도가 아르바이트 시작 시기와 영향이 

있었다[20]. 인턴십은 학교가 아닌 현장에서 얻은 경험 

학습을 뜻하는 의미로 Janice(2001)는 인턴십, 서비스 

학습, 협력 교육, 현장실습 등을 다양한 용어로 

정의하였고[21], 김상길(2000)은 학교에서 습득한 

이론과 산업체 현장에서 배양할 수 있는 체험을 연결해 

심화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교육제도[22]라 

하였다. 현장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사회 현장에서 

실제로 응용하는 활동으로 이론과 실기의 통합에 따른 

현장수행능력 향상과 전공 관련 산업체 현황 및 미래 

전망에 도움을 주어 진로 결정에 큰 도움이 된다. 

서란숙(2019)은 뷰티 전공 학생의 현장실습 참여는 

비공식적인 취업 정보탐색 활동과 문제 해결 능력을 높여 

진로 결정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높인다[23]고 하였다. 

산학협동교육(Co-op)은 학생을 고용하는 학계와 산업체 간 

파트너십이다. Wankat(2002)은 학생들의 경험적 학습 

접근법으로, 실질적인 업무를 경험하고 졸업 후 경력을 

시작하기 전 교육의 혜택과 학업 성취도, 학습 성과 및 

주관적 복지 혜택을 경험하게 한다[24]고 하였다.

3. 연구 방법

3.1 연구의 설계

본 연구는 실용 뷰티 전공 학생들의 재학 중 일 경험과 

전공 만족도가 전공 일치 첫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 조사”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 GOMS) 자료를 

바탕으로 뷰티 계열 졸업생의 일반적 특성과 일 경험 

특성에 있어 전공 일치 취업 이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고 전공 일치 첫 일자리에 대한 영향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모형은 Fig. 1에 제시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 가설

가설 1) 재학 중 일 경험은 전공 일치 첫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재학 중 전공 만족도는 전공 일치 첫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연구 도구 및 분석

본 연구는 실용 뷰티(미용) 전공 학생들의 재학 중 

일 경험이 전공 일치 첫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대학 졸업 후 노동 시장 진입과 정착 

과정에 대한 실증 자료인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 조사”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 

GOMS) 6개년도(2012∼2017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GOMS는 매년 2∼3년제, 4년제 대학 전년도 졸업자 

1만 8천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1회 조사한 횡단면 

조사로 졸업 이후 노동 시장 이행에 관한 연구에 적합한 

정부 기관 통계 자료이다. 이 자료에서 뷰티 계열 졸업자 

349명을 추출하고 미취업자를 제외한 취업자 168명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재학 중 일 경험과 전공 

만족도가 전공 일치 첫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뷰티 전공 졸업생을 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기초통계량 분석하였다. 전공 일치 첫 

일자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기 위해 독립성 

검증하고, 요인의 영향도를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다중 

회귀분석을 하였다. 수집된 자료 분석 및 통계분석은 

Windows 기반 SPSS Client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일반적 특성의 빈도분석 

본 연구의 모집단 뷰티 계열 졸업생 349명 중 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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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기초 통계 표본 통계량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개인 특성 분포에서 전공 특성상 

성별은 여성 비중이 89.9%로 남성보다 높았고, 연령은 

25세 미만 비중이 86.3%로 25세 이상보다 높았다. 학교 

특성에서 학교 소재지는 비수도권이 60.1%로 

분포되었다. 학교생활 특성에서 재학 중 전공 만족도는 

만족함이 86.9%로 불만족보다 높았고 재학 중 일 경험은 

있음이 56.5%로 없음보다 높았다. 또한, 일 경험의 

횟수는 1회가 38.7%, 일 경험의 근무 기간은 6개월 

미만이 26.8%로 높았다. 이는 피부미용 종사자들이 

생각하는 현장실습 기간, 횟수, 시기에서 적절한 

현장실습 기간은 2개월, 실습횟수는 2회가 가장 

많았다는 선행 연구[24] 결과와 유사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 B C   D E

a e

2012 38 22.6

2013 29 17.3

2014 27 16.1

2015 24 14.3

2015 29 17.3

2017 21 12.5

b

f

Male 17 10.1

Female 151 89.9

g

under 25s 145 86.3

25s - 30s 17 10.1

30s - 40s 4 2.4

over 40s 2 1.2

c h

Metropolitan region 67 39.9

Non-metropolitan 

region
101 60.1

d 

i
Having experience 95 56.5

No experience 73 43.5

j

no experience 73 43.5

1 time 65 38.7

2 time 19 11.3

over 3 time 11 6.5

k

None 76 45.2

less than 6 months 45 26.8

6 –12 months 27 16.1

over 12 months 20 11.9

l
Dissatisfied 22 13.1

Satisfied 146 86.9

A : Categories, B : Independent variables, C : level, D : 

Frequency, E : Percent(%)

a : Resecrch period, b : personal characteristic, 

c : School characteristics, d : School life

e : research year, f : gender, g : age, 

h : School location, i : Job experience

j : Number of job experience, 

k : Period of job  experience

l : Major satisfaction level

4.2 독립성 검증

전공 일치 첫 일자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기 위해서 

독립성 검증을 하였고 양측 검정 95% 신뢰구간 범위에서 

채택하였다. 분석결과, 전공 일치 첫 일자리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재학 중 일 경험 여부(p-value 0.01), 비전공 분야에서의 

일 경험 기간(p-value 0.04), 일 경험횟수(p-value 0.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 만족도(p-value 0.12)는 전공 일치 

첫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재학 중 전공 일치 일 경험이 있는 학생이 첫 

일자리 진입이 빠르고 직무 만족도가 높았다는 선행 연구 

결과[25]와 유사하였다. 첫 일자리 전공 일치 여부에 따른 

개인 특성, 학교특성, 학교생활 특성 차이 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므로 재학 중 일 경험은 첫 

일자리 전공 일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는 가설은 

채택되었고, 재학 중 전공 만족도는 전공 일치 취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독립성 검증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2. Test of Independence by general characteristics

A B

C

GD E F

H H H

a

2012 16.7 6.0 22.6

x2=1.747

2013 12.5 4.8 17.3

2014 11.9 4.2 16.1

2015 11.3 3.0 14.3

2016 13.7 3.6 17.3

2017 10.7 1.8 12.5

b
Male 8.3 1.8 10.1

x2=0.329

Female 68.5 21.4 89.9

c

25 65.5 20.8 86.3 

x2=0.977
25-30 8.3 1.8 10.1 

30-40 1.8 0.6 2.4 

40 1.2 0.0 1.2 

d

Metropolitan 

region
29.2 10.7 39.9

x2=0.834

Non-metropoli

tan region
47.6 12.5 60.1

e 
Dissatisfied 8.3 4.8 13.1 

x2=2.456

Satisfied 68.5 18.5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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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d)
Table 2. Test of Independence by general characteristics

A B

C

GD E F

H H H

f

Having 

experience
39.3 17.3 56.5

x2=6.558**

No experience 37.5 6.0 43.5

g

1 58.9 14.9 73.8 

x2=6.159*2 10.7 5.4 16.1 

3 4.8 0.6 5.4 

4 2.4 2.4 4.8 

h

1 51.2 10.7 61.9 

x2=8.01**2 14.9 8.3 23.2 

3 7.7 1.8 9.5 

4 3.0 2.4 5.4 

i

1 37.5 6.0 43.5 

x2=8.894**5 28.6 10.1 38.7 

6 6.5 4.8 11.3 

7 4.2 2.4 6.5 

※* p<.05, ** p<.01, *** p<.001                
A : Independent variables, B : level, C : First job type, D : 
Major-related job, E : none major-related job, F : Total, G : Test 
statistics H : % or mean  
a : Research period, b : Gender, c : Age, d : School location, e : Major 

satisfaction, f : Job experience, g : Work experience at major related 

field(Months), h : Work experience, i : Count work experience  during 

undergraduate at major non-related field (Month)

1 : None, 2 : less than 6, 3 : more than 6-less than 12, 4 : more 

than 12, 5 : 1 time, 6 : 2 time, 7 : more than 3

4.3 영향도 분석

독립성 검증을 통해 검증된 재학 중 일 경험 여부, 재

학 중 비전공 분야 근무 기간, 재학 중 일 경험횟수의 주

요 변수가 전공 일치 첫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을 

위해서 Backward LR 모델을 사용한 Logistics 다중회

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학 중 전공 불일치 일 경험

이 있는 경우, 일 경험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대비 일 경

험이 없을 때 뷰티 계열로의 취업 가능성이 4.534배 높

게 나타났고, 반면 재학 중 전공 일치 일 경험이 있는 경

우, 일 경험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대비 6개월 이상∼1

년 미만일 때 뷰티 계열로의 취업 가능성이 11.184배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예체능계열 졸업생 전공 

일치 취업은 재학 중 전공 불일치 일 경험자에 비해 전

공 일치 경험자 또는 미경험자에서 높았다는 선행 연구 

결과[26] 와 유사하였다. 타 학과 대비 낮은 임금 등의 

열악한 직업 환경 특성상 전공 일치 일 경험을 통한 근

무 기간이 길지 않았을 때 전공 일치 취업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다. 로지스틱 다중

회귀 분석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Table 3. Factor analysis of impacts that influence first workforce and major conformity degree

Valid Causes B S.E. Wald df Sig. Exp(B)
95 % C.I.for EXP(B)

Lower Upper

Non-major related working 
experience period in
months C

8.443 3 0.038

Non-major related working
experience period in
months C (1)

1.512 0.734 4.238 1 0.040 4.534 1.075 19.121

Non-major related working
experience period in
months C (2)

0.439 0.763 0.332 1 0.565 1.552 0.348 6.916

Non-major related working
experience period in
months C (3)

1.265 0.932 1.842 1 0.175 3.545 0.570 22.040

Major related working
experience period in
months C

6.611 3 0.085

Major related working 
experience period in
months C (1)

1.680 0.771 4.749 1 0.029 5.367 1.184 24.324

Major related working 
experience period in
months C (2)

1.041 0.848 1.508 1 0.219 2.833 0.538 14.930

Major related working 
experience period in
months C (3)

2.414 1.307 3.412 1 0.065 11.184 0.863 144.933

Constant -1.386 1.020 1.846 1 0.174 0.250

Major related/Non-major related working experience period in months C : Over a year

Major related/Non-major related working experience period in months C (1) : No experience

Major related/Non-major related working experience period in months C (2) : Less than 6 months

Major related/Non-major related working experience period in months C (3) : More than 6 months ~ Less than 12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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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뷰티 계열 졸업생들의 재학 중 일 

경험이 전공 일치 첫 일자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인턴과 같은 일 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경험이 없는 청년층 보다 첫 일자리 정규직 

근무 확률이 높았다는 선행 연구 결과[27], 미용 대학 

학생은 타 전공 대비 현장실습 경험이 전공 만족 및 

취업 행동에 유효한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 연구 

결과[28] 와 유사하여 재학 중 일 경험이 취업 연계에 

있어서 효과적 영향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또한, 

재학 중 일 경험에 있어서 근무 기간과 횟수가 첫 

일자리 전공 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재학 중 전공 일치 일 경험 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으로 길지 않았을 때, 근무 회수가 

1회로 많은 노출이 없었을 때 뷰티 계열로의 첫 취업에 

높은 영향을 주었고, 1년 이상 장기근속 경험보다는 미 

경험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대졸자의 재학 중 인턴십 경험이 정규직 취업과 

좋은 일자리 취업에 양적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29]는 

선행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반면에, 재학 중 경험한 

일자리 수가 많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졸업 후 첫 

직장으로 이행할 확률이 높았다는 선행 연구 결과[30] 

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뷰티 계열 전공 학생들의 

재학 중 일 경험 활동이 전공 일치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대학의 직업 교육을 

위한 일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및 산업교류 등 

제도화된 교육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뷰티 계열 대학생의 졸업 후 취업 이행 행태 파악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연구의 

한계성으로는 GOMS 조사에 대한 뷰티 계열 졸업생의 

응답자 수가 양적으로 부족하여 추가 평가 수행을 위한 

2차 분석에 제한적이었고, 연구 결과를 전체 뷰티 계열 

졸업생의 결과로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뷰티 계열의 헤어, 피부, 메이크업, 네일, 전공별 직업 

경로 탐색 후속 연구가 이어져 뷰티 계열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직업 탐색을 위한 다양한 자료가 

제공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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